
감옥에 갇힌
리하이와 니파이
제 37 장

니파이와 리하이는 힐라맨의 아들이었습니다. 힐라맨은 그들이

예루살렘을 떠났던 리하이와 니파이처럼 의롭게 되기를

원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4~7

니파이와 리하이가 니파이 땅으로 갔을 때 레이맨인의 군대는 그들을

감옥에 던져 넣고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.

힐라맨서 5:20~22

레이맨인들은 니파이와 리하이를 죽이려고 감옥으로 갔으나 그들은 불

같은 것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

없었습니다. 레이맨인들은 불에 타 죽을까봐 그들에게 손을 대지

못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22~23

니파이와 리하이는 나가서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에게 하나님의

말씀을 가르쳤습니다.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.

힐라맨서 5:14~19

힐라맨은 그의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쳤습니다.

그들은 용서가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힐라맨서 5:9~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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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파이와 리하이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레이맨인들에게

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24~26

땅과 감옥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암흑의 구름이 감옥에 있는

사람들을 에워싸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27~28

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. 그 음성은 속삭임처럼 조용하게

울렸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.

힐라맨서 5:29~30

그 음성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니파이와 리하이를 죽이지 말라고

말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29~30

그 음성은 세 번씩이나 들렸으며 땅과 감옥이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.

레이맨인들은 달아날 수도 없었습니다. 주위가 너무 어둡고 무서웠기

때문이었습니다.

힐라맨서 5:33~34

교회 회원이었던 한 니파이인은 니파이와 리하이의 얼굴이 어둠

속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.

힐라맨서 5:35~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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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파이와 리하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. 그 사람은

레이맨인들에게 보라고 말했습니다. 그들은 니파이와 리하이가 누구와

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36~38

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맨인들에게 니파이와 리하이가

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39

레이맨인들은 어떻게 하면 암흑의 구름이 걷히게 할 수 있느냐고

아미나답에게 물었습니다. 아미나답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

신앙을 갖게 될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40~41

레이맨인들은 암흑의 구름이 걷힐 때까지 기도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42

레이맨인들은 큰 기쁨을 느꼈으며,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

가득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44~45

어두움이 사라지자, 사람들은 불기둥이 그들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

것을 보았습니다. 불길은 그들이나 감옥의 벽을 태우지 않았습니다.

힐라맨서 5:43~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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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음성이 속삭이는 소리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

인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46~47

레이맨인들은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알려고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.

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

힐라맨서 5:48

약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

들었습니다.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.

힐라맨서 5:49~50

레이맨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이야기를 믿고 무기를 버렸습니다.

힐라맨서 5:50~51

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

땅을 돌려주었습니다.

힐라맨서 5:50, 52

수많은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와 리하이와 함께 가서 니파이인들과

레이맨인들을 가르쳤습니다.

힐라맨서 6:1, 6~7




